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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봄을 느끼는 방법

개복수초

회양목

수선화

개암나무

물오리나무 영춘화산수유

오 감 ( 五 感 ) 을 활 짝 열 어 보 세 요 !

여러분이 꽃이고 새이고 나무이고 곤충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로 봄빛 가득한 남산을 바라보세요.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보세요. 새소리, 바람 소리,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살랑살랑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나요?

낙엽, 흙, 작은 돌, 새싹, 그리고 꽃봉오리. 봄의 향기를 즐기세요.

살며시 자연을 만져보고 느껴보세요. 부드러운가요,

딱딱한가요, 까칠한가요, 사랑스러운가요?

자연을 품은 신선한 공기는 축복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떤 맛이 느껴지나요? 달콤한가요, 새콤한가요?

세 상 이 달 라 보 입 니 다 .

오감을 모두 열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수줍게 봄을 알리는 꽃들이 보일 것입니다.

경이로운 자연. 아름다운 기억은 추억이 됩니다.

봄이 옵니다. 겨울을 이긴 모든 생물이 깨어나 저마다의 모습으로 봄을 맞이합니다. 

복수초, 산수유, 영춘화, 노루귀, 수선화, 빈카…. 남산이 봄꽃으로 물들어 갑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2021년 봄을 온전히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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